
경쟁력유지환율 1300원적정
상의 , 서울소재 99사 설문조사 … 원화가치 상승 대책은 무

국내기업들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달러당 최소 1300원은 돼야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정상

적인영업활동을할수있는것으로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서울소재 기업 99사(수출기업 68개 및 내수기업 31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6

월26일발표한 [최근의환율 및 금리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51.5%가경쟁력을 유

지하고영업을정상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환율이최소한 1300원내외가돼야한다고응답했다.

또 1250원 내외를 경쟁력 유지 및 정상영업을 위한 최소환율이라고 밝힌 기업은 27.9%, 1200원 내외를 든

기업은 11.8%에달했다.

앞으로 1년 이후의 환율전망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자금실무 담당자들의 51.5%가 1200원 내외가 될 것이라

고전망했고 26.5%는 1100원내외로예상하는등대다수는환율하락세가지속될것으로내다봤다.

기업들은 환율하락으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수출물량 감소(10.3%)나 환차손(19.1%)보다는 수출채산성 악

화(64.7%)를가장많이지적, 환율에취약한국내기업의수출가격구조를반영했다.

현재의 환율하락 추세와 관련, 응답기업의 44.1%가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41.2%는 큰 부

담이안된다고대답해아직환율하락의부정적영향이본격화되지는않은것으로조사됐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환율이 하락해도 대부분이 별다른 대비책이 없다(70.6%)고 응답,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

실이고스란히기업의피해로나타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자금담당실무자들의 77.8%는앞으로 1년후시장금리(회사채 AA- 유통수익률기준)가현재의 6%대

에서 7-8%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의 금리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금

리인상(13.1%)보다는저금리기조를유지(70.7%)해야한다는의견이주류를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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